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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삼영 삼성 감독 "오승환 복귀, 나도 설레…오늘 등판"

등록 2020.06.09 16:44:00

【서울=뉴시스】 허삼영 삼성 라이온즈 신임 감독이 4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삼

성 라이온즈 제공)

[대구=뉴시스] 김희준 기자 = '끝판 대장' 오승환(38)의 복귀에 허삼영 삼성 라이온즈 감독도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허 감독은 9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를 앞두고 "오승환이 복귀해 감독인 저도 설렌다. 빨

리 좋은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선수단 전체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도박 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오승환은 지난 7일 인천 SK

와이번스전을 마지막으로 징계를 마쳤다. 

삼성은 징계를 마친 오승환을 곧바로 1군 엔트리에 등록했다. 지난해 8월 삼성과 계약하고 징계를 소화한 오승환은 계약 이후

약 10개월 만에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오승환이 KBO리그 1군 엔트리에 등록된 것은 2013년 10월 3일 이후 2441일 만이다.

앞서 오승환은 징계 만료를 일주일 앞둔 지난 2일부터 1군 선수단과 동행했다.

허 감독은 "경산에서 훈련을 이어가면 아침 일찍 가서 운동을 하고, 오후에 빨리 끝난다. 그것보다는 1군과 동행하며 1군 경기

일정에 맞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봤다. 그래서 동행했다"고 설명했다. 

오승환은 이날 곧바로 복귀전을 치를 전망이다. 오승환이 이날 마운드에 오르면 2013년 10월 2일 사직 롯데 자이언츠전 이후

2442일 만에 KBO리그 마운드에 서게 된다.

허 감독은 "오승환은 오늘 등판할 계획이다. 오늘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1이닝 정도는 소화할 것"이라며 "다만 몇 회에 등판할

지는 정하지 않았다. 이번 3연전에 최대 2번까지 등판시킬 계획만 잡았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삼성 라이온즈의 오승환이 11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자체 청백전에서 공을 던지고 있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제공)

한·미·일 통산 400세이브에 단 1개만을 남긴 오승환이 이 기록을 달성하는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세이브 상황에 등판하는 것은 언제쯤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허 감독은 "경기력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정확한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구위가 무척 좋더라도 이번 3연전에서는 세이브 상황에 등판시키지 않을 생각이다.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

다.

2013년 전력분석 팀장의 자리에서 오승환을 지켜봤던 허 감독은 이번에는 사령탑의 입장에서 그와 함께한다. 

허 감독은 7년 만에 KBO리그에 돌아오는 오승환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미국을 거치며 구종이 다양

해진 것에도 놀라움을 드러냈다.



허 감독은 "몸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 러닝을 하는 것만 봐도 아주 좋은 상태"라며 "오승환을 믿고 경기에

투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승환의 불펜 투구나 연습 경기 등을 보면서 놀랐다. 던질 수 있는 구종이 많아지고, 다양해졌다"며 "투수들이 한 가지

구종을 연마하고 익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 구종을 마스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에 가기 전에 직구와 슬라이더만 던졌고, 직구 비율이 70% 정도 됐다. 지금은 슬라이더도 여러가지로 던지고, 컷

패스트볼, 투심 패스트볼 뿐 아니라 못 던지던 커브도 던진다"며 "실전에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

다고 생각한다"고 믿음을 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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